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단원 〈단어의 의미 관계〉 1-3 쪽단원 평가

정답

해설

1	 �‘지구’의 상의어라고 했으므로 ‘지구’를 포함하는 말

을 찾아야 합니다. ‘지구’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을 

가리키는 말입니다. 따라서 ‘지구’의 상의어는 ‘행성’

입니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‘지구’와 같이 ‘행성’에 

포함되는 말입니다.

2	 ④ �‘생선’과 ‘물고기’는 뜻이 비슷한 말이므로 유의어

입니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반의어입니다.

3	 ⑤ �‘피해’는 ‘해를 입다’라는 뜻이며, ‘가해’는 ‘해를 

입히다’를 뜻하므로 두 단어는 반의어입니다.

	 ③ �‘머리를 보호해야’의 ‘머리’는 목 위의 신체 기관을 

말하며, ‘머리가 나쁘다’의 ‘머리’는 두뇌나 능력을 

뜻합니다. 모두 신체 기관 ‘머리’에서 나온 관련 있

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다의어입니다.

	 ④ �‘불’은 ‘빛을 내며 뜨겁게 타는 물체’, ‘빛으로 어둠

을 밝히는 물체’ 등 서로 관련 있는 뜻이 여러 가지 

있습니다.

4	 �③ 이 문장에서 ‘손’은 문맥상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

사람의 힘이나 노력 등을 가리킵니다.

	 ① ② ④ ⑤ �각 문장에서 ‘손’은 모두 팔 끝에 달린 신

체 기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.

6	 ③ �‘서점’과 ‘책방’은 모두 책을 사고파는 가게를 가리

키는 말이므로, 두 단어는 유의어입니다.

	 ① ② ④ ⑤ �모두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에 포함

되는 말이므로,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

어들입니다.

7	 �‘채소’와 뜻이 비슷한 말은 ‘야채’입니다. 또 ‘채소’ 혹

은 ‘야채’의 하의어를 찾아 쓰라고 했으므로, <보기>

에서 ‘채소’나 ‘야채’에 포함되는 말은 ‘당근’입니다.

8	 �상의어는 ‘식물’이고 하의어는 ‘무궁화’인 말을 써야 

하므로, ‘식물’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‘무궁화’를 포함 

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. 이 조건에 해당하

는 말은 ‘꽃’입니다.

9	 �문맥상 ㉠은 ‘가족으로 연결된 생활 공동체’를 뜻하

며, ㉡은 ‘사실이 아니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

로 인정하다’를 뜻하므로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서

로 뜻이 전혀 관련 없는 말입니다. 따라서 두 단어는 

동형어입니다. ⑤의 과일 ‘배’와 물 위를 떠다니는 탈

것 ‘배’는 ㉠, ㉡과 마찬가지로 소리는 같지만 서로 뜻

이 전혀 관련 없는 말입니다. 따라서 두 단어는 ㉠, ㉡

과 마찬가지로 동형어입니다.

10	 �① ‘공통점’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씁니다.

	 ② ‘탬버린’을 포함하는 말을 씁니다.

11	 �‘기쁜 얼굴’의 ‘얼굴’은 어떤 심리 상태가 얼굴에 나타

난 모양을 말하고, ‘얼굴을 씻다’의 ‘얼굴’은 눈, 코, 입

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이는 모두 

신체 기관 ‘얼굴’에서 비롯된 뜻이므로, 두 단어는 다

의어입니다. 또 ‘낯’은 눈, 코, 입이 있는 머리의 한면

을 가리키는 말로 ‘얼굴’과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. 따

라서 ‘낯’은 ‘얼굴’의 유의어입니다.

12	 �밑줄 친 ‘타다’는 문맥상 ‘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

일어나다’의 뜻으로 쓰였습니다. 이 ‘타다’의 동형어

를 사용하라고 했으므로, 해당 뜻과 전혀 다른 뜻의 

‘타다’를 넣어 완결된 문장을 썼을 경우 정답으로 인

정합니다.

1  ②   2  ④   3  ⑤   4  ③   5  반의어   6  ③   7  야채, 당근   8  꽃   9  ⑤ �

10  (1) 차이점  (2) 악기   11  민규   12  예) 언니가 자전거를 타다, 커피에 설탕을 타다 등 (해설 참조)

16 정답과 해설



단원 평가

정답

해설

4-6 쪽

1  ①   2  ④   3  콩나물, 국밥, 무지개떡   4  ⑤   5  단일어   6  ③   7  ②   8  ④   9  ④�

10  ③   11  꾼, 파생   12  예) 잠꾸러기, 내 동생은 잠꾸러기다. (해설 참조)

1	 ① �‘과자’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

단일어입니다.

2	 ④ �‘겁쟁이’는 뜻이 있는 말 ‘겁’과 뜻을 더해 주는 말 

‘ 쟁이’가 합쳐진 말이며, ‘햇곡식’은 뜻을 더해 주

는 말 ‘햇 ’이 뜻이 있는 말 ‘곡식’에 합쳐진 말이므

로 둘 모두 파생어입니다.

3	 �‘콩나물’은 ‘콩/나물’, ‘국밥’은 ‘국/밥’, ‘무지개떡’은 

‘무지개/떡’ 등, 모두 뜻이 있는 말끼리 합쳐진 말이

므로 세 단어는 합성어입니다. ‘풋고추’와 ‘햇과일’은 

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 ‘풋 ’과 ‘햇 ’

이 쓰였으므로 파생어이며, ‘누나’는 뜻을 가진 더 작

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어입니다.

4	 ⑤ �‘풋사과’의 ‘풋 ’은 항상 다른 말에 붙어 뜻을 더해

주는 말이며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.

	 ①, ② �‘친구’는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

없는 단일어이며, ‘봄꽃’은 뜻이 있는 말 ‘봄/

꽃’으로 나눌 수 있는 합성어입니다.

	 ③ �‘도시락’은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

는 단일어입니다.

	 ④ �‘도시락’은 단일어이고, ‘주먹밥’은 뜻이 있는 말 

‘주먹/밥’으로 나눌 수 있는 합성어입니다.

6	 ③ �‘국’은 고기, 채소 따위에 물을 붓고 끓인 음식을 

가리키는 말로, 다른 말에 붙지 않고 혼자 쓰일 수 

있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.

	 ① �‘맨 ’은 ‘다른 것이 없는’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

입니다.

	 ② ‘풋 ’은 ‘덜 익은’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.

	 ④ �‘ 쟁이’는 ‘어떤 특징이 많은 사람’, 또는 ‘어떤 일

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’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

말입니다.

	 ⑤ �‘ 꾸러기’는 ‘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’이라는 

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.

7	 �‘햇밤’은 뜻을 더해 주는 말 ‘햇 ’이 뜻이 있는 말 ‘밤’

에 합쳐진 말이고, ‘돼지고기’는 뜻이 있는 말 ‘돼지/

고기’, ‘미역국’은 뜻이 있는 말 ‘미역/국’이 합쳐진 

말입니다. 따라서 이 말들은 모두 복합어입니다. ‘가

게’와 ‘점심’은 뜻을 가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

없는 단일어입니다.

8	 ④ �‘장사꾼’은 뜻이 있는 말 ‘장사’에, 항상 다른 말에 

붙어 뜻을 더해 주는 말 ‘ 꾼’이 합쳐진 말입니다. 

따라서 이 말은 파생어입니다.

	 ① �‘산딸기’는 뜻이 있는 말 ‘산/딸기’가 합쳐진 말입

니다.

	 ② �‘물김치’는 뜻이 있는 말 ‘물/김치’가 합쳐진 말입

니다.

	 ③ �‘책가방’은 뜻이 있는 말 ‘책/가방’이 합쳐진 말입

니다.

	 ⑤ �‘밥그릇’은 뜻이 있는 말 ‘밥/그릇’이 합쳐진 말입

니다.

9	 ① �‘풋고추’는 뜻을 더해 주는 말 ‘풋 ’이 쓰였으므로 

파생어이며, ‘밥그릇’은 뜻이 있는 말 ‘밥/그릇’이 

합쳐진 합성어입니다.

	 ② �‘늦여름’은 뜻을 더해 주는 말 ‘늦 ’이 쓰였으므로 

파생어입니다.

	 ③ �‘밤나무’는 뜻이 있는 말 ‘밤/나무’가 합쳐진 합성

어입니다.

	 ⑤ �‘사냥꾼’은 뜻을 더해 주는 말 ‘ 꾼’이, ‘멋쟁이’는 

뜻을 더해 주는 말 ‘ 쟁이’가 쓰였으므로 파생어입

니다. ‘손수건’은 뜻이 있는 말 ‘손/수건’이 합쳐진 

합성어입니다.

11	 �‘나무꾼’은 뜻이 있는 말 ‘나무’에 뜻을 더해 주는 말 

‘ 꾼’이 합쳐진 말이므로 파생어입니다.

12	 �파생어는 뜻이 있는 말에, 뜻을 더해 주는 말이 합쳐

진 말입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짜임을 가진 단어를 

한 가지 떠올려 쓴 다음, 이 단어를 사용해 완결된 문

장을 만들었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.

2단원 〈단어의 짜임〉

17정답과 해설



단원 평가

정답

해설

7-9 쪽3단원 〈문장 성분〉

1	 ③ �‘날카로운’은 사물 ‘이빨’을 꾸며 주며 ‘어떤’에 해

당하므로 관형어입니다.

	 ① �‘밥을’은 동작 ‘담다’의 대상이 되며 ‘무엇을’에 해

당하므로 목적어입니다.

	 ② �‘자라다’는 주어 ‘나무가’의 동작을 풀이한 말이며 

‘어찌하다’에 해당하므로 서술어입니다.

	 ④ �‘아기가’는 서술어 ‘사랑스럽다’의 주체이며 ‘누

가’에 해당하므로 주어입니다.

	 ⑤ �‘빠르게’는 서술어 ‘달리다’를 꾸며 주며 ‘어떻게’

에 해당하므로 부사어입니다.

2	 �문장의 주성분은 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보어입니다. 

‘맛있는’은 특정한 대상 ‘치킨’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

며, ‘재미있게’는 서술어 ‘보았다’를 꾸며 주는 부사어

입니다.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합니다.

3	 ④ �느낌, 놀람, 부름, 대답에 해당하는 말이 쓰이지 않

았습니다.

	 ① 부름에 해당하는 ‘영재야’가 쓰였습니다.

	 ② 놀람에 해당하는 ‘어머나’가 쓰였습니다.

	 ③ 대답에 해당하는 ‘예’가 쓰였습니다.

	 ⑤ 놀람에 해당하는 ‘아차’가 쓰였습니다.

4	 ⑤ �‘농사를’은 문장에서 ‘무엇을’에 해당하며, 동작 

‘짓다’의 대상이 되는 말이므로 목적어입니다. 목

적어는 문장 안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

입니다.

	 ① �‘채소입니다’는 ‘무엇이다’에 해당하는 서술어입

니다.

	 ② �‘채소입니다’는 서술어이며, ‘잘’은 서술어 ‘자랍

니다’를 꾸며 주는 부사어입니다. 부사어는 부속 

성분에 속하지만, 서술어는 주성분입니다.

	 ③ �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말은 서술어이며, ‘잘’은 

부사어입니다.

	 ④ �‘추운’은 ‘나라’를 꾸며 주는 관형어입니다. 행동이

나 상태,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은 주어입니다.

6	 ① �‘귀여운’은 특정한 대상 ‘사슴’을 꾸며 주는 말이므

로 관형어입니다.

	 ⑤ �‘뛰어넘었습니다’는 주어 ‘사슴이’의 행동을 풀이

하는 말이므로 서술어입니다.

	 ② �‘사슴이’는 동작 ‘뛰어넘었습니다’의 주체이므로 

주어입니다.

	 ③ �‘울타리를’은 동작 ‘뛰어넘었습니다’의 대상이 되

는 말이므로 목적어입니다.

	 ④ �‘폴짝폴짝’은 서술어 ‘뛰어넘었습니다’를 꾸며 주

는 말이므로 부사어입니다.

7	 �‘누가’에 해당하며 동작의 주체가 되는 ‘주아가’가 주

어, ‘무엇을’에 해당하며 동작의 대상이 되는 ‘문법을’

이 목적어, ‘어찌하다’에 해당하며 주어의 동작을 풀

이하는 ‘공부했다’가 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.

8	 �문맥상 빈칸에는 ‘되었다’ 앞에서 이 말을 보충해 주

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. ‘되다’ 앞에서 뜻을 보충해 

주는 말의 문장 성분은 보어입니다.

10	 �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이라고 했으므로, 

문장 안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성분인 주성분

만 남기고 줄여 쓴 답을 골라야 합니다. 주성분에는 

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보어가 있습니다. 이 문장에 나

타난 주성분은 동작의 주체인 ‘규리가(주어)’, 동작의 

대상이 되는 ‘비빔밥을(목적어)’, 주어의 동작을 풀이

한 ‘만들었습니다(서술어)’입니다. 보어는 나타나 있

지 않습니다.

11	 �‘되다, 아니다’를 보충하는 말은 보어입니다. 또 부속

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, 문장 안에서 생

략이 가능합니다.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

성분은 주성분입니다.

12	 �주어 ‘가족이’가 주어져 있으므로, 주어에 자연스럽게 

이어지도록 목적어와 부사어, 서술어를 모두 사용해 

완결된 문장을 완성했을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.

1  ③   2  ②, ④   3  ④   4  ⑤   5  주성분   6  ①, ⑤   7  ㉠ 주아가, ㉡ 문법을, ㉢ 공부했다�

8  보어   9  ④   10  ②   11  은상, 보라   12  예)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었다. (해설 참조)

18 정답과 해설



단원 평가

정답

해설

10-12 쪽

1  ③   2  ⑤   3  ③   4  ④   5  수사   6  ③   7  ㉠ 부사, ㉡ 열심히   8  ㉠ 감탄사, �

㉡ 대명사, ㉢ 동사   9  ①, ⑤   10  ②   11  승연, 우석   12  예) 아이스크림이 차갑다. (해설 참조)

1	 �‘이것’은 어떤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말입니다.

2	 ⑤ �‘엄격하다’는 ‘말이나 태도 따위가 매우 엄하고 철

저하다’는 뜻이므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이며, 

‘허름하다’는 ‘좀 헌 듯하다’는 뜻이므로 역시 상태

나 성질을 나타낸 말입니다. 따라서 두 단어는 모

두 형용사입니다.

	 ② ‘싣다’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로 동사입니다.

	 ③ �‘맺다’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

사입니다.

3	 ③ �‘발달했습니다’는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

므로 동사, ‘굵고’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

므로 형용사입니다.

	 ① �‘고라니’는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 말이므

로 명사입니다.

	 ② �‘많이’는 문맥상 뒷말 ‘서식하는’을 꾸며 주고 있습

니다.

	 ⑤ �‘가’는 조사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

냅니다.

4	 ④ �부사는 동사, 형용사, 다른 부사, 문장 전체를 꾸며

줍니다. 이 문장의 동사는 ‘지나고’, ‘오길’, ‘기다

린다’, 형용사는 ‘따뜻한’이며, 이 말들을 꾸며 주

는 부사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.

	 ① �형용사 ‘차다’를 꾸며 주는 부사 ‘무척’이 쓰였습니

다.

	 ② �동사 ‘씻어라’를 꾸며 주는 부사 ‘먼저’가 쓰였습니

다.

	 ③ �형용사 ‘매워서’를 꾸며 주는 부사 ‘너무’가 쓰였습

니다.

	 ⑤ �동사 ‘연락해’를 꾸며 주는 부사 ‘미리’가 쓰였습니

다.

6	 �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

해 주는 품사입니다. ‘와’는 둘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

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이며, ‘가’는 주체에 붙어 앞말

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조사입니다. ‘도’는 

‘마찬가지로’의 뜻을 더해 주는 조사입니다.

7	 �밑줄 친 ‘아주’는 뒤에 오는 부사 ‘열심히’를 꾸며 주

고 있습니다.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 줄 수 있으

므로 ‘아주’의 품사 또한 부사입니다.

8	 �‘우아’는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낸 말이므로 감탄사이

며, ‘우리’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 나타낸 말이

므로 대명사입니다. ‘나가네’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

로 동사입니다.

9	 �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

부속 성분입니다. 부속 성분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

습니다.

10	 ② �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‘그’와, 명사 

‘생각’을 꾸며 주는 관형사 ‘무슨’이 쓰였습니다.

	 ① �명사 ‘해’를 꾸며 주는 관형사 ‘여러’가 쓰였으나 

‘고향’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.

	 ③ �‘많은’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형용

사이며, ‘옛’은 명사 ‘기억’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

관형사입니다. 관형사는 기본형 ‘ 다’의 형태로 나

타낼 수 없으며 관형사 단독으로만 존재합니다.

	 ④ �‘우리’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

사이나, ‘놀이공원’은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

사입니다.

	 ⑤ �‘선생님’은 특정한 직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

이며, ‘부탁하셨다’는 행동을 나타낸 말이므로 동

사입니다.

11	 �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는 대명

사입니다. 조사와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형태가 달라

지지 않습니다.

12	 �주어진 문장에는 명사(경치), 조사(가), 형용사(아름

답다)가 쓰였습니다. 명사, 조사, 형용사 세 가지를 모

두 사용하여 완결된 문장을 만들었을 경우 정답으로 

인정합니다.

4단원 〈품사〉

19정답과 해설



단원 평가

정답

해설

13-15 쪽5단원 〈올바른 우리말 쓰기〉

1	 �‘가격’은 사람이 아닌 물건의 가치를 나타낸 말이므로 

높임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윗

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므로 높임 표현을 쓸 수 있습

니다.

2	 ⑤ �‘큐트’는 ‘귀엽다’는 뜻의 외국어이며, ‘러블리’는 

‘사랑스럽다’는 뜻의 외국어입니다. 따라서 ‘큐트

하다’를 우리말로 바르게 고쳐 쓰려면 ‘귀엽다’ 등

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.

3	 ② �주문을 한 주체는 손님이므로 ‘주문하신’이란 높

임 표현을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, 나오는 것은 ‘피

자’이므로 사물인 피자를 높여 쓸 수는 없습니다. 

따라서 ‘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’는 올바른 표

현입니다.

	 ① ‘문상’은 ‘문화 상품권’의 줄임 말입니다.

	 ③ �‘헤어 스타일’은 ‘머리 모양’으로 바꾸어 쓸 수 있

는 외국어입니다. 또 ‘머리 모양’에게 높임말을 쓰

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‘멋지다’로 고쳐 써야 

합니다.

	 ④ �‘쩔다’는 비속어이므로 ‘대단하다’ 등의 표현으로 

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.

	 ⑤ �‘옐로우’는 ‘노란색’이라는 뜻의 외국어로, 바꾸어 

쓸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는 표현입니다.

4	 ④ �주어진 대화를 보면, 서윤이가 쓴 줄임 말을 유진

이가 알아듣지 못해 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확

인할 수 있습니다.

	 ① �서윤이는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과 줄임 말을 사용

했습니다.

	 ② �‘스커트’는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이 쓰인 예시입

니다.

	 ⑤ �‘스커트’는 ‘치마’라는 뜻의 외국어입니다. 이처럼 

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면 

우리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5	 �‘그레이’는 ‘회색’을 뜻하는 외국어이며, ‘스니커즈’는 

‘운동화’를 뜻하는 외국어입니다. 우리말로 대체할 수 

있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분별한 표현이

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. 또한 ‘멋지시다’의 

경우, ‘멋지다’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‘삼촌’이므

로 높임말을 쓴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.

6	 �‘생선’은 ‘생일 선물’의 줄임 말이며, ‘깜놀’은 ‘깜짝 

놀라다’의 줄임 말입니다. 줄임 말을 지나치게 많이 

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말을 훼

손할 수 있으므로, 풀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

표현입니다.

8	 ‘몸뚱이’는 ‘몸’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.

9	 ① �‘타임’은 ‘시간’이라는 뜻의 외국어입니다. 이처럼 

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를 쓰는 것은 무분

별한 표현입니다.

	 ③,⑤ �‘컴퓨터’와 ‘버스’는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

없는 단어들입니다. 따라서 이를 무분별한 외국

어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10	 ‘낯짝’은 ‘얼굴’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.

11	 �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

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또 줄임 말을 지나치게 

많이 사용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

나타날 수 있습니다.

12	 �‘나오다’를 활용하여 문장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. 

문맥상 ‘나오는’ 것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며, 음식

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‘나오

다’에 높임 표현을 쓰지 않고 손님의 물음에 자연스럽

게 이어지는 대답을 완결된 문장으로 썼을 경우 정답

으로 인정합니다.

1  ③   2  ⑤   3  ②   4  ④   5  ②   6  ②   7  높임   8  몸이   9  ①   10  ⑤�

11  지훈, 수영   12  예) 불고기는 5분 뒤에 나옵니다. (해설 참조)

20 정답과 해설


